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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안화나트륨, 중국 경유 북한수출
산자부, 국내기업 불법수출 중국이 재수출 …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

한국산 시안화나트륨 100여톤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.

산업자원부는 9월24일 “국내 모 기업이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107톤의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허가 없이 

중국 단동의 Y사로 수출했으며 다시 Y사가 북한의 B무역상사에 재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”고 밝혔다.

산자부는 2003년 9월16일 사실을 인지하고 10월10일 국내 모 기업을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

으며 법원은 2004년 1월7일 불법수출 혐의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

다.

산자부는 또 2004년 8월 말레이지아 E사가 북한에 수출한 총 40톤의 시안화나트륨 가운데 한국산이 15톤 

가량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.

말레이지아의 D사가 한국으로부터 시안화나트륨을 수입한 뒤 다시 말레이시아 E사에 판매해 북한으로 수출

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산자부는 2003년 5월 국내 모 기업이 타이로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338톤 중 142톤이 재구입 형식으

로 국내에 환수됐고 나머지 196톤은 타이 내수로 사용돼 북한으로는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.

산자부는 시안화나트륨과 같은 전략물자의 제3국 경유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2005년 2월까지 전략물자 수출

입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제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

전략물자에 대한 허가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.

또 전략물자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대폭 개정키로 하고 개편 방안을 수립중이다.

특히, 현행 법규상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제한 지역으로 적용하기

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략물자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로 수출될 때에

는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.

산자부 관계자는 “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 경유 등 법

의 허점을 노린 불법수출이 적발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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